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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가정의 물리적･기능적 환경, 그리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

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

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직

접적‧간접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을 통

해 간접적으로만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

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은 학교적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정의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한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한국아동패널, 학교적응, 모 취업, 가정환경, 집행기능 곤란

Ⅰ. 서론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에게 있어 사회로 전환하는 첫 장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즉 아동의 건강

한 성장과 청소년기, 성인기에 대한 적응에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성민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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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정무성･정은, 1998; Bagwell, Newcomb, & Bukowsi, 1998). 학령기 이후 아동은 

학교에서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혼

란, 또래, 교사 등의 사회생활 영역 확대에 따른 적응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Stipek et al., 

1998). 학교는 아동에게 단체생활의 규칙, 성취감, 협동심, 바람직한 자아개념, 사회관, 가

치관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준다(Elliot, 1972). 또

한 지적 역량 발달과 유능감,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고, 부모 이외의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Vieno, Santinello, Pastore, et al., 2007). 따라서 학

교는 경험을 제공받는 장소이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도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이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 정

도를 학교적응이라 한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학교적응 경험은 아

동이 학교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수업과 규칙에 적극

적으로 순응하며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류윤석, 1996), 학교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변화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적극적인 

창조과정이다(차유림, 2000).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 감정, 태도,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낸다(김수정･곽금주, 

2010; 최옥희･김용미･김영호, 2009).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수준이 이후 중학교 시기

의 적응을 예측하며(정현희, 2003), 아동의 인지, 사회, 정서 발달은 물론 학교에 대한 긍

정적 인식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Glenwick & Jason, 1993).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부적절한 교우관계 형성은 또래 괴롭힘, 또래 폭력과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되므로 학령 초기의 적응은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Brody, Murrym, Kim,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학교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공격성, 과잉행동, 우울, 위축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최

진희, 2000). 이로 인하여 교우관계의 어려움, 학교중도탈락, 비행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이러한 위험은 아동의 중･고등학교 시기 뿐

만 아니라 성인기의 부적응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Brody et al, 2002; Ladd & Troop-Gordon, 2003). 그러므로 사회화 훈련을 시

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관심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1학년은 사회적 생활공간이 확장되는 시기이다. 유아교육기관을 벗어나 학교

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규범과 통제를 경험하고, 적응이라는 과업을 경험한다(고정곤･최태

식, 2003). 또한 독립적 대처와 자기조절이 급격히 발달하는 전이 시기로 타인에게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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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서조절을 하던 이전 시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적인 전략에 의존하며 정서를 조절하

는 시기이다(Losoya, Eisenberg, & Fabes, 1998). 아동은 또래,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하여 주장, 자기조절, 협력 행동을 보임으로서 관계를 이끌어 가기 위한 경험과 유능

성을 나타낸다. 반면 필요한 경험과 유능성이 결여될 때 학교적응의 학문적, 사회적 어려

움을 경험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이렇듯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

교적응은 이 시기에 학교생활을 잘하면 이후의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

문에 부모, 교사, 아동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김민진, 2008; 지성애･정대현,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아동 개인의 특성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특

성이 주목 받고 있다. 일차적으로 가정은 아동의 사회화 및 학습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다. 즉, 가정환경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이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김수정･곽금주, 2010; 전은옥･최나야, 2015), 학업적 능력에 대해 학교에서 직접 학업 수

행을 지도하는 교사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소영･황혜정, 2013; 

Williamson, 2003).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은 크게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나누는 기능적 환경과 안정적 환경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아동과 부모가 긍정적, 개방적으로 의

사소통하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다(이정

윤･이경아, 2004; 차유림, 2000; 최옥희･김용미, 2008; Tesser, Forehand, Brody, & 

Long, 1989). 이는 가정에서 학습 분위기 조성, 토론이나 대화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지

지는 물론 자녀에게 학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Verna & Campbell, 

2000). 반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거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학교 적응 및 학

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혜진, 2003). 따라서 이러한 가정의 기능적, 물리적 

환경은 학교적응과 관련된 아동의 개인적 역량에도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정 요소로 주목 받는 한가지는 어머니의 취업이다

(김혜란, 2006; 전하람･임혜정, 2016).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적 지원 및 자

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주 영향력자(김소윤･최성우, 2015)로 볼 때, 어머니의 취업이 자

녀의 교육과 부적인 관계를 가질 경우(주동범, 2006) 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

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

머니가 직업을 가질수록 자녀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거나(김혜란, 2006), 반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전하람･임혜정, 2016). 또한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성이 없음(간호옥･박완재, 2005; 박인영･유조안, 2015;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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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장영애, 2009; 최옥희･김용미, 2008)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상반된 연구들을 볼 때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의 학교적응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가정의 기능적･물리적 요소들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적 요소로는 집행기능을 들 수 있다(송현

주, 2011). 집행기능은 언어이해, 학습, 추론, 문제해결 등의 인지기능을 수행하고, 목적달

성을 위해 현재의 반응이나 인지적 과정을 억제하는 인지적 조절능력으로(Barkley, 

1997), 상호의존적으로 발달하고 인간의 정서나 인지적 능력 성장에 영향을 주는 상위인

지적인 정신활동이다(Barkley & Lombroso, 2000). 특히 아동의 집행기능은 실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업능력 및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 한다(송현주, 

2011; Espy et al, 2004; Gatherocle, Brown, & Pickering, 2003). 또한 집행기능이 

아동의 과잉행동과 주의집중력을 중재하여 학교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전숙영, 

2018)에 따라 집행기능은 학교적응을 예측(Graziano, Reavis, Keane, et al., 2007)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집행기능이 미숙한 아동은 품행장애, 학습양식 차이, 주의와 행동에 

어려움을 나타내며(Nigg, Hinshaw, Carte, et al., 1998; Pennington, 1997),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문제(이정림･강영숙, 2012)를 나타내기 때문에 학교 부

적응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학교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편적 진행되었

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이정윤･이경아, 2004; 한신애･문수백, 2011). 하지만 학교적응이 전환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에게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김수정･곽금주, 2012; 김민진, 2008; 지성애･정대

현, 2006; 최옥희･김용미, 2008)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변인과 가정변인

으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측정되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어

머니와 아동의 담임교사를 통해 측정된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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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 PSKC)의 8차년도(201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층화다단계 

표집으로 전국에서 추출한 2008년 출생 아동 2,150명에 대한 자료를 아동, 부모 및 담임

교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추적 조사하고 있다. 8차년도 자료는 패널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7월부터 12월에 조사가 진행되었다. 패널 조사의 특성 상 매 조사 시점

에는 불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8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전체 패널 가구는 1,598가구이다.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패널에 대한 기초자료는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김은설 외, 2016)’에 상세히 제시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주요 변인들에 모두 응답

한 930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아동은 남아가 475명(51.1%), 여아가 455명(48.9%)으로, 첫째 및 외동이 

425명(45.7%), 둘째가 403명(43.3%), 셋째 이상이 102명(10.9%)이며, 평균 월령 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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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SD=1.45)이다. 916명(98.5%)의 대다수 아동은 국공립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재학 

중이다. 연구대상 가구 중 830명(89.2%)은 부모와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며, 그 

외 100명(10.8%)은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461.21만원(SD=206.01)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417.39만원(SD=192.62), 취업

모 가구의 경우 평균 514.64만원(SD=209.39)이며, 월 평균 교육비용 지출은 27.53만원

(SD=19.41)으로 미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27.36만원(SD=19.51), 취업모 가구의 경우 

평균 27.74만원(SD=19.30)이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286명(30.8%), 전문

대 졸업이 282명(30.3%), 대졸 이상이 362명(38.9%)이며, 평균 연령은 37.89세(SD=3.67) 

이다. 어머니 중 미취업모는 511명(54.9%), 취업모는 419명(45.1%), 취업모의 근로 소득

은 200만원 이하가 67.5%, 201~300만원 이하가 25.3%, 301~700만원 이하가 7.2%로 

평균 178.45만원(SD=115.57)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조사 설계에 따라 아동의 어머니에게는 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담임교사에게는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ing)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가.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의 학교적응 척도는 지성애와 정대현(2006)이 타당화한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 적응(11문항, 예: 정해진 규

칙을 잘 지킨다), 학업수행 적응(11문항, 예: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또래 

적응(8문항, 예: 친구들이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교사 

적응(5문항, 예: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의 4개 하위 영역의 총 3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하위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는 학교생활 적응 .96, 학업

수행 적응 .94, 또래 적응 .95, 교사 적응 .8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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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송현주(2014)가 타당화한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계획-조직화 곤란(11문

항, 예: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행동통제 

곤란(11문항, 예: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서통제 곤란(8문항, 예: 상

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부주의(10문항, 예: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의 4개 하위 

영역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의 

Likert식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아동의 담임교사에 의해 평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행기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는 계획-조

직화 곤란 .94, 행동통제 곤란 .95, 정서통제 곤란 .95, 부주의 .95으로 나타났다.

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한국아동패널 8차년도 가구방문 조사 질문지에 있는 구조화 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응답한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취업 중(41.6%)’, 

‘취업/학업 병행 중(3.4%)’, ‘학업 중(0.4%)’, ‘미취/학업 중(54.5%)’으로 분류하여 질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는 어머니를 취업 중으로 정의하여 ‘취업 중’과 

‘취업/학업 병행 중’을 ‘취업모(1)’, ‘학업 중’ 및 ‘미취/학업 중’을 ‘미취업모(0)’로 더미 코

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가정의 물리적 환경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내 환경구성에 대한 측면을 

의미하며, Caldwell & Bradley(2003)의 아동용 가정환경자극검사(middle childhood 

home, MC-HOME)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C-HOME 중 학습 자료와 기회 제공(8

문항, 아동의 학습을 지지하는 환경 조성 및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같은 학습에 

대한 부모의 열의 등을 의미), 물리적 환경(8문항, 자택과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흥미로운지, 

공간이 충분한지 등의 물리적 환경의 적절성을 의미)의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항목에 따라 ‘0점’ 또는 ‘1점’의 이분형 점수로 측정되었으며, 어머니 면접과 조사원 관찰을 

통해 평정되었다. 학습 자료와 기회 제공 및 물리적 환경은 문항별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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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의 기능적 환경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로 아동에게 게임 및 만들기와 

예체능, 대화 및 책읽기의 사회･정서적 교류를 의미하며, 모-자녀 간 상호작용으로 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Kindergarten Cohort(ECLS-K)에서 사용한 Home 

Environment, Activities, and Cognitive Stimulation 중에서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문항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총 10문항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집안일 공유에 대한 1문

항을 제외하고 게임 및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함께하는 ‘놀이적 교류’(3문항, 예: 아이와 함

께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미술, 만들기 및 스포츠 활동을 함께하는 ‘활동적 교류’(3문항, 

예: 아이와 함께 스포츠 또는 운동을 한다), 대화 및 책읽기 활동을 함께하는 ‘언어적 교

류’(3문항, 예: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로 재분류하여 총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은 ‘전혀 하지 않음(1점)’에서 ‘매일함(4점)’의 4점 척도로 아동의 어머니가 평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교류가 활발함을 의미하며, Cronbach’s α는 놀이적 교류 

.76, 활동적 교류 .64, 언어적 교류 .65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IBM SPSS 21.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기능적 환경

의 하위 요인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 검증을 위해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NFI, 절대적 적합도 지수

인 RMSEA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랩 분석(Bootstrap Analysis)

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구성하

는 요인 중 ‘교사’변인은 낮은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 제외하는 것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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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 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각 변인의 

AVE값은 .742~.969로 .5이상이었으며, CR값은 .850~.992로 .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 타

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각 구성개념 간 AVE와 Φ²값을 비교한 결과 AVE값이 Φ²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개념 간 경로 제약 후 χ²값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42, TLI=.918, NFI=.933으로 모두 .9를 상회하였고, 

RMSEA는 .079로 양호한 수준(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으로 나타났으므로, [그림 2]

를 최종 연구 모델로 채택하였다.

〈표 1〉 분석모형의 적합도

χ² df CFI TLI NFI RMSEA (LO - HI)

374.310*** 55 .942 .918 .933 .079 (.072-.087)

***

p < 0.001

먼저,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가정의 물리적(β=-.024, p>.05), 기능적(β=-.062, p>.05) 

환경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물리적 환경과 기능

적 환경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202, p<.001). 또한 어머니의 취

업은 자녀의 집행기능 곤란(β=.048, p>.05), 학교적응(β=-.008, p>.05)에 직접적인 영향

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

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나(β=.008, p>.05), 집행기능 곤란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β=-.160, p<.01).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β=.076, p<.05)과 

학교적응(β=.126,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가정의 기능적 환경이 아동

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β=.227, p<.05)은 간접적 영향력(β=-.058, p<.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은 학교에서의 적응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

인으로 분석되었다(β=-.757, p<.001). 또한 본 연구결과의 주요 변인 간 유의 수준은 연

구 대상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을 통제하여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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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모형

〈표 2〉 경로계수

B S.E β

모 취업 → 학교 적응 -.014 .044 -.008

모 취업 → 물리적 환경 -.039 .073 -.024

모 취업 → 기능적 환경 -.059 .034 -.062

모 취업 → 집행기능 곤란 .041 .029 .048

물리적 환경 → 학교 적응 .008 .038 .008

물리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083** .029 -.160

물리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26** - .121

기능적 환경 → 학교 적응 .227*** .053 .126

기능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068* .035 .076

기능적 환경 →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03* - -.058

집행기능 곤란 → 학교 적응 -1.513*** .069 -.757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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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취업, 가정의 물리적･기능적 환경, 그리고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초등학교 저학

년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국아동패널 8차년도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은 자녀의 학교적응은 물론 자녀의 개인적 자원이 되는 집행기능 곤

란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

머니의 취업 여부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님을 밝힌 

연구(간호옥･박완재, 2005; 박인영･유조안, 2015; 정윤미･장영애, 2009; 최옥희･김용미, 

2008)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이다. 최근 부모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기류의 변화로 

인해 어머니의 취업이 보편화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특별한 생애 사건이 아닌 일

상적 생애 환경으로 자리 잡았다. 즉 단편적인 취업 여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직업지위, 

근무시간, 일-가정 양립 여건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전하람과 임혜정(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학습적 측면의 중요성이 커지는 학령기 

중･후반의 아이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연구대상의 연령차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전하람과 임혜정(2016)은 직업지위가 부모의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의 질적 차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자녀의 

학교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가정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자녀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정서적 관여에 모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박인영과 유조안(201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므로(박인영･유조안, 2015), 부모의 노동시장 진출 여부가 아닌 일-가정 균형에 대

한 부분에 초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은 그 자체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가적 사항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요소들의 역동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에게 학습 및 시야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호기심을 발현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

았으나 집행기능 곤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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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송현주, 2011), 집행기능의 발현에는 적절한 환경적 

제공이 필요하다(Glaser, 2000)는 선행연구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절한 학습기

회와 자극, 안락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일을 파악하여 이를 체

계적으로 계획하고, 물리적･정서적 충동을 자제하는 연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라는 

사회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직업 지위에 따

라 교육적 관여 및 지원이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전하람･임혜정, 2016), 빈곤가정의 

경우 불량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간호옥･박완재, 2005), 실행기능 향상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가

족과 개별 아동에게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한정된 재원과 근

접성을 고려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학교가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빈곤, 부모의 교육 및 소득 구조 

등의 다양한 어려움으로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

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자 입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

이다. 

셋째,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강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 곤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간접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 결과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는 부모가 자녀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긍정적,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부모 자

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다는 연구결과(이정윤･이

경아, 2004; 정윤미･장영애, 2009; 차유림, 2000; 최옥희･김용미, 2008; Tesser et al., 

1989)와 같은 일치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소통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

를 이루고 체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고, 물리적･정서적 지원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시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큰 시기이

므로 가정을 안전기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기능적 환경은 집행기능 곤란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에 대한 의존성향이 높을수록 집행기능 수준이 높다는 연

구결과(황혜련･송현주, 2013)와 같은 맥락이며, 집행기능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송현주, 2011)와 일치한다. 즉 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을수록 학습관여가 높

아지기 때문에(홍영주･이지연, 2012), 이로 인하여 자녀에게 학습기대가 높고, 거부적 통

제적, 양육태도가 나타나(위지희･채규만, 2015)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일 수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집행기능을 통한 과제수행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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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고 어머니와 아버지에 따른 영향력도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황혜련･송현주, 

2013)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자질 향상을 위해 성인의 역할에 대한 범위의 적정선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사회적 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 및 

한계에 대한 인식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및 인

식 확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집행기능 곤란은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적응과 집행기능, 집행기능 곤란 간의 유의한 관련성을 입증한(송현주, 2011; 전숙영, 

2018)연구와 일치한다. 특히 스스로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충동을 억제하고 문제 해결

에 필요한 정보를 토대로 현실적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과 같은 인지･정서･행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집행기능은 학습 및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송현주, 2014; 

Brock, Rimm-Kaufman, Nathanson, et al., 2009; Meuwissen & Zelazo, 2014). 즉 

아동이 자신의 정서 및 행동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며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학

업 수행과 또래 와 관계를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때문에 아동의 집행기능은 장기

적으로도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집행기능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요한 요소

가 될 것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횡단적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우

리나라의 아이들은 성장하며 점차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그만큼 학교가 중요

한 생활의 장이 되어간다. 따라서 아동의 학교적응은 그들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학교생

활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아동의 학교적응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모형 설정 시 탈락된 교사와의 관계는 학교적응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 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적응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변 환경 중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기능적 환

경을 주요 요소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개인이 생활하는 가정환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각각의 개념 정의 및 관계성의 설정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보다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한 탐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요

소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가정 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어머니의 취업 여부만

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부모권과 노동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 

가족 구성원 간 관계 및 시간사용 패턴은 물론 개인이 인식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 내 환경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아동에게 미치는 학교환경 및 정책 등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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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외 요소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아동의 대다수는 초등학교에 입학 전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전 경험을 한

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유아기의 기관과 가정환경 경험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

치는지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인 패널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개념 설정에 

제한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 요소로 아동의 학습 공간, 제공 자료의 

양과 질적 측면과 기능적 환경 요소로 가족과의 시간 공유 측면을 포함하는 등 변인에 대

한 구체적인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 표본 자료의 특성 상 중상층 

이상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취업모의 직업군이 전문직 관련자에 다소 치우쳐 있으므로(김

은설 외, 2016)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가계 계층 및 직업군에 따른 탐색이 필요하다.

Ⅴ.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에 기초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수요자와 정책 입안자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로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 인

구 및 사회적 재원 조성 능력 감소 등의 신사회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초등 돌

봄 교실 지원 강화 등의 탈가족화 정책, 탄력근무 등의 가족화 정책, 남성 육아휴직 등의 

탈가족화 정책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한국여성연구소, 2014). 본 연구결과 

어머니의 취업은 가구소득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직/간접적 영향요인이 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이 일부분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하

지만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미취업모의 경우 미취학기 자녀 연령에 따라 증가하던 노

동시장 참여가 자녀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정체 되었으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퇴직하였다(윤자영, 2016). 이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자녀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

한 노동시장 이탈은 결국 정책 수요자와 정책 입안자가 같은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도의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혼 여성들은 

탄력근무 등의 근로시간 조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빠른 등교로 인

한 아침 시간의 부족, 숙제 지원 및 행사 증가 등으로 인한 시간적 측면의 어려움(이재희･

김근진･엄지원, 2017)을 호소하고 있다. 윤혜미(2005)는 부모가 젊을수록 상대적으로 자

녀와의 의사소통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적응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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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자녀의 사회화는 물론 부모세대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서는 시간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과 개인의 직업 성취를 위한 소득 안정, 취

업 기회 다양화 등의 노동권 보장 정책들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 저

학년 시기에는 학습적 측면보다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둔 저학년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등의 학습지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위하여 주로 

인지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성애･정대현, 2006). 이는 정책 수혜자가 느끼는 필요

성과 정책 입안자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은 항목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정윤미와 장영애(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자

체는 자녀의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취업모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모

든 측면에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라는 

단편적인 사항을 포다 폭 넓게 생각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둘째, 개별 가정과 긴밀한 관계 맺음을 통해 대상자를 우선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체계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에서 제공되는 학습 기회 제공 및 안락한 물리적 환경, 부

모와의 상호작용 등 구성원 간 정서적 교류에 기반을 둔 기능적 환경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교는 한정된 근접성을 갖는 국가를 대신하여 아동이 한 사람

의 독립된 개체로서 전인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부

모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부모들은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

정통신문, 카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3. 24.). 이는 소통

을 위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 방식을 취했다 할지라도 수신자에 대한 배려 없는 일

방적 전달은 통보로 여겨지게 되고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방

적인 전달이 아닌 형태적･내용적 측면에서 서로에 대한 교류를 고민한다면 가정과 학교는 

보다 긴밀한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가정 내･외 지원을 보

다 세심하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단기적, 장기적 목표지점 설정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성인은 아동에게 당면한 과제인 학교적응 및 학업수행 등에 자원을 투자하려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큰 변인은 아동의 집행기능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과제를 당면한 단편적 문제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아동

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즉 학교적응은 아동의 현 시점에 주어진 사

회적 체계에 잘 적응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선별적 기준이 된다면, 집행기능은 아동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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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변수이며 향후 발달 예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을 

둘러싼 성인은 당면한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발달을 지원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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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variables affecting school adjustment in 

first grade elementary students: Focused on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Yi Yejin and Jun Eunoc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employment, 

physical and functional environment of family and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n school adjustment in the first grade. Data from 8th survey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KICCE) were used. For this purpose,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reated and examined using AMOS 21.0.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employment did not hav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ir children's 

school adjustment. Second, the physical environment of family only affected 

school adjustment indirectly through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the 

children. Third, the functional environment of family had direct or indirect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the children. Fourth, the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of the children had a strong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s shown above, home 

environment factors affect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children in the fir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needs support based 

on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for school adjustment. 

Keywo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chool adjustment, mother's 

employment, home environment,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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